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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

- 환경부 차관 기업 현장방문 및 적극행정 시행 등으로 환경규제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가치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체 현장방문 계획.

      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방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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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체 현장방문 계획

□ (목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관련 

업계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 논의

□ (時·所) ‘23.5.15(월) 14:30 / 성일하이텍(주)*

*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12

□ (참석) 환경부 차관, 성일하이텍(주) 대표,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붙임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식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은 방전, 물리적 해체 등의 전처리 공정과 

건식제련, 습식제련 등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진행

ㅇ (전처리 공정) 폐배터리, 공정 스크랩 등을 기계적 분쇄 등을 거쳐 

블랙파우더로 제조하는 과정

ㅇ (후처리 공정) 건식제련, 습식제련을 통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 배터리 제조 원료를 추출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 >

< 공정 스크랩 >

<사진> Cell(전해액 포함) 스크랩 <사진> Stack(전해액 미포함) 스크랩


